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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의 바다 
그리고 산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발,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 도착 3시간 22분/319km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 출발, 샬럿 도착 2시간 10분/202km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출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 비치 도착 3시간 21분/283km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 비치 출발, 찰스턴 도착 2시간 3분/158km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출발, 조지아주 서배너 도착 1시간 59분/174km
조지아주 서배너 출발, 애틀랜타 도착 3시간 49분/39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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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애틀랜타
애틀랜타에서는 환상의 조지아 수족관(Georgia Aquarium)과 월드 오
브 코카콜라(World of Coca-Cola)를 투어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보
세요. 세계 각국의 코카콜라를 무료로 맛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
권 운동의 역사가 오롯이 담긴 국립 민권 및 인권센터(National Center 
for Civil and Human Rights) 등 명소를 찾아 도시의 풍부한 역사도 
느껴보세요. 대형 콘서트홀부터 친근한 클럽에 이르기까지 라이브 음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저녁 시간에는 콘서트와 함께 여유를 즐

기실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시작된 유명 체인점 와플 하우스(Waffle 
House)에 들러 ‘해시 브라운’ 감자와 와플도 꼭 맛보세요. 작은 정원이 모
인 아름다운 오아시스, 애틀랜타 식물원(Atlanta Botanical Garden)
을 걸으며 칼로리 걱정 없이 즐겁게 여행을 해보세요. 

숙박: 조지아주 애틀랜타

애틀랜타 조지아 아쿠아리움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발,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 도착

주 경계를 따라 북쪽으로 차를 몰아 테네시주를 벗어나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진
입해 그레이트스모키산맥 국립공원(Great Smoky Mountains National 
Park)을 방문해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인 이곳
은 남부 애팔래치아 문화가 풍성하고 계절마다 산의 절경이 장관을 이루며 세
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기술과 체력에 맞게 액티비티 종류도 정
말 다양합니다. 테네시주 개틀린버그로 향해 로어링 포크 모터 네이처 트레일
(Roaring Fork Motor Nature Trail)를 타고 아름다운 길을 따라 드라이브
를 즐기며 창밖으로 폭포를 감상해보세요. 혹은 신나는 모험을 떠나 하이킹하
며 어마어마한 폭포로 가보세요. 경치가 빼어난 리틀 리버 로드(Little River 
Road)에는 애써 가볼 만한 장소가 많은데, 특히 싱크스 폭포(Sinks water-
fall)가 대로에서 가기 쉬워 편리합니다. 여기는 강이 S자로 물길을 바꾸며 형성
된 곳으로, 자연이 만든 물웅덩이 주변에 침식된 거대한 바위가 가득합니다. 이
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로 넘어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인 블루 리지 파크웨이(Blue Ridge Parkway)에 진입하는 완벽한 장소로 떠
나보세요. 눈부신 산의 풍경을 만끽해보고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 속에서 하이
킹, 자전거 및 승마를 즐길 기회를 잡아보세요. 이 길은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
의 저택에 정원과 와이너리까지 있는 빌트모어 대저택(Biltmore Estate)을 
비롯해 애슈빌의 명소 여러 곳을 이어줍니다. 가까운 애슈빌 시내는 각양각색
의 먹거리와 마실 거리 문화를 체험하기에 이상적인 곳이니, 현지인이 직접 운
영하는 카페(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와 갤러리 및 수제 맥주 양
조장을 즐겨보세요. 

숙박: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 카토바 폭포

3시간 22분/319km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 출발, 샬럿 도착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나스카 명예의 전당(NASCAR Hall of 
Fame)에 잠시 들러 시뮬레이션을 해 본 뒤 인근의 샬럿 모터 스피드웨
이(Charlotte Motor Speedway)로 가서 경기를 관람하거나 레이스카
를 직접 몰아 보세요. 스포츠 팬이라면 홈팀 캐롤라이나 팬서스(Carolina 
Panthers)의 미식축구 경기, 샬럿 호니츠(Charlotte Hornets)의 농구 
경기와 샬럿 나이츠(Charlotte Knights)의 야구 경기를 관전해도 좋겠
죠? 이 열기를 미국 국립 화이트워터 센터(U.S. National Whitewater 

Center)에서 이어가 급류 래프팅, 집라인, 암벽등반 등 각종 야외 모험을 
선택해보세요. 아울러 샬럿에서는 민트 박물관 업타운(Mint Museum 
Uptown)의 국제 수공예 및 디자인 컬렉션이나 뉴 사우스 러바인 박물
관(Levine Museum of the New South)의 역사 설명과 심오한 전시
도 놓치지 마세요.

숙박: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미국 국립 화이트워터 센터

2시간 10분/202km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출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 비치 도착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하는 해안 마을 머틀 비치에서는 
대서양 바다의 황금빛 모래사장에서 조개껍데기를 주운 후 
브로드웨이 앳 더 비치(Broadway at the Beach)를 방문
해 다양한 야외 가게와 현지 특산 요리를 전문적으로 선보이
는 레스토랑을 즐겨보세요. 워터파크, 헬리콥터 투어 같은 액
티비티를 경험해보고 가오리, 상어가 헤엄치는 수조 사이를 
지나는 리플리스 아쿠아리움(Ripley’s Aquarium)을 방
문해보세요. 대자연 속에서 야생동물을 만나보는 투어가 많
으니, 돌고래 관광 크루즈나 악어 및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습
지대 투어 등 원하는 것을 하나 골라보세요. 이곳에서 며칠 
동안 보낼 계획을 세워 바닷가 리조트에 묵으며 리조트가 제
공하는 수많은 액티비티를 즐겨보세요. 

숙박: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 비치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 비치

3시간 21분/283km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 비치 출발, 찰스턴 도착

머틀 비치를 뒤로하고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30분을 달려 해안 맨 아
래 있는 그랜드 스트랜드로 이동해보세요. 바로 여기에 다정다감하고 
특별한 폴리스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로 지은 집으로 
유명한 이 마을은 너른 습지대, 강, 해안에 조성된 주립공원이 많아 아
웃도어 마니아들의 지상낙원 같은 여행지입니다. 푸른 바다가 넘실대
는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계속 달려 프랜시스 매리언 국유림(Francis 
Marion National Forest)을 거쳐 찰스턴에 도착하면 찰스턴의 상
징인 무지갯빛 페인트칠이 돋보이는 남북전쟁 이전 주택과 정교한 철
제 구조물이 보입니다. 도보 투어로 저택과 정원을 제대로 감상하고 
찰스턴의 유서 깊은 수변 산책로인 배터리(Battery)도 둘러보세요. 

시티 마켓(City Market)에서 예전 쌀 농장 일꾼들의 필수품이었던 
스위트그래스 바구니 같은 기념품 쇼핑도 해보세요. 미들턴 플레이스
(Middleton Place)에서는 18세기 가옥 박물관(House Museum)
과 마구간 뜰(Stableyards)을 볼 수 있는 농장 투어에 참여해보세요. 
미국 남북전쟁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 섬터 요새 국립 기념물(Fort 
Sumter National Monument)에서는 넓은 해변을 따라 현지 레
스토랑이 늘어서 있고 서핑과 카약을 즐기는 폴리 비치(Folly Beach)
와 설리반즈 아일랜드(Sullivan’s Island)가 내려다보입니다. 

숙박: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2시간 3분/158km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출발, 
조지아주 서배너 도착

찰스턴에서 더 남쪽을 향해 달려 서배너로 가는 길에 골프 마니아라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키이와 아일랜드(Kiawah Island)나 힐턴 헤드 아일랜
드(Hilton Head Island)에서 하루 이틀을 묵어보세요. 키아와 아일랜드는 찰
스턴에서 31km 거리에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움이 유명한 마을입니
다. 여기에는 챔피언십 골프장이 다섯 개 있으니 골프 마니아라면 도전해보세
요. 힐턴 헤드 아일랜드는 찰스턴에서 2시간 거리에 있으며 해변이 아름다운데, 
세계 정상급 골프장이 20개 이상, 테니스 코트가 300개 이상 있습니다. 서배너
의 역사 지구는 예쁜 마을 광장과 잘 보존된 건축물의 컬렉션 같습니다. 깊이 있
게 이해하려면 역사나 유령 투어를 권합니다. 그런 다음 만남의 중심지로 지역
과 늘 함께한 분수대가 있는 랜드마크 포사이스 공원(Forsyth Park)을 찾아보
세요. 서배너 강(Savannah River)에서는 세례 요한 성당(Cathedral of St. 
John the Baptist)을 자유 투어로 둘러보세요. 성당의 높은 쌍둥이 첨탑은 
서배너 스카이라인의 중심이랍니다. 시티 마켓(City Market)의 광장으로 향
해 레스토랑, 가게 및 갤러리도 둘러보세요. 이외에도 타이비 아일랜드(Tybee 
Island)에서 등대 투어, 패들링 또는 크루즈를 즐겨도 좋습니다. 

숙박: 조지아주 서배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다운타운 찰스턴

1시간 59분/174km



조지아주 서배너 출발, 애틀랜타 도착

오늘은 동쪽을 향해 길을 떠나 조지아주 메이컨에서 해리엇 터브맨(Harriet Tubman)의 이름을 기리는 터브맨 박물관(Tubman Museum)을 방문
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예폐지론자 가운데 한 명이자 지하 철도 조직(Underground Railroad)의 ‘수장’으로 남북전쟁 이전 시대 노예 해방을 위
해 활약한 인물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나면 메이컨의 갤러리와 부티크를 돌
아보고 메이컨의 대표 음식도 드셔 보세요. 점심을 먹은 후에는 애틀랜타로 출발해보세요. 

숙박: 조지아주 애틀랜타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GoUSA.or.kr을 방문해보세요.

조지아주 서배너의 포시스 파크

3시간 49분/399km


